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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5 년 5 월 4 일 “(가정의 달) 소중한 선물: 부모와 자녀 ”(엡 6:1-4) 

사도는 부모 자녀의 소중한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말라 

에베소서 6 장 1 절에서 바울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관계 안에서의 태도와 인격적인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는 

헬라어 휘파쿠오는 ‘듣다, 응답하다, 복종하다, 마음을 열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며, 나아가 부모 자체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아빠가 귀가할 때 “아빠~!” 하며 달려와 품에 

안기는 모습은 단순한 행동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열린 마음과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한다고 해서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기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부모는 인내와 사랑으로 성품을 이끌어주는 인격적인 

양육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덧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은 자녀의 몫이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길을 여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2] 노엽게 하는 것의 의미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의미는 ‘분개하게 하다’, ‘화를 유발하다’ 입니다. 부모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자녀가 깊은 분노와 상처를 겪는 이유는 부모의 말 때문입니다. 

말의 방식, 말투, 사용된 단어, 전달되는 감정이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You-message’가 아닌 ‘I-message’ 입니다. ‘You-message’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그러면 친구도 다 떠나고 실패할 거야!”라고 하여 자녀의 행동을 넘어 존재 

자체를 비난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며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 ‘I-message’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걱정이 돼”, “엄마는 슬퍼”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3] 말의 치명적 중요성 

예수님은 우리의 참 양육자로서 죄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죄가 아닌 초청이며, 

심판이 아닌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대할 때 이 같은 말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자녀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면, 사랑과 올바른 언어로 자녀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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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어린 시절과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공경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말 한마디가 자녀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